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현재 368개 단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

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아청법상 대상아동청소년 조항

으로 인해 보호관찰처분 등 사실상 소년법 상 형사 처벌에 준하

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전국 368개 단체(2019년 4

월 현재)로 구성되었습니다. 

2.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는 2013년 1월부터 ‘대상아동․
청소년’삭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2017년 2

월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8년 2월 해당 상임위인 국회 여

성가족위원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2018년 2월 법제

사법위원회 제2소위 (위원장 김도읍)에 회부된 지금까지 단 한차

례의 논의도 없었음을 지적, 그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법무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9년 1월 28일 법무부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 인권국, 

형사법제과, 보호법제과에 법무부장관 면담 요청서, 아청법 개정 

촉구 대국민서명, 관련 자료 등도 전달하였습니다.

3.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 16일, 2019년 2월 22일에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면담과 관련한 회신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과의 즉각적인 면담 추진

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별첨: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공문 및 

         2019년 1월 28일 법무부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




























































